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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라고 다를까…'실탄' 쌓기 바쁜 은행들 머니투데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후순위채권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국제결제은행 비율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올해 말과 내년 기업과 가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급작스런 대출 수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대출 연체 급증…'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시중은행 데일리안

국내 4대 은행이 대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에서 제 때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금액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500억원 가까이 불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로서는 대기업 여신 리스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시중은행장 절반이 임기 끝난다…금융권 인사태풍 오나 이데일리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고된 상태....시중은행의 은행장 중에서 절반인 9명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둬... 

“연말·연초 금융권 CEO 임기를 두고 인사 적체 해소와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 목소리는 꾸준히 있다”

연말 높아지는 가계대출 문턱… 전세-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 동아일보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내부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신규 대출이나 주택보증 금융 상품을 잠정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 상향을 제한...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금융위, 이달 `네번째 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디지털타임스

금융당국이 3년만에 다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

개정된 실손보험은 약관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출시될 전망....새로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낮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보다 낮아 보험료수입이 줄 수 있어....

에이플러스에셋, 공모가 주당 7500원… 예상 밴드 ‘하회’ 헤럴드경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공모가격이 7500원으로 확정... 희망공모가격 밴드를 하회하는 수준....

모집가액 총액도 이에 줄어....하단 기준으로 293억7990만원이 예상됐으나, 총 167억8851만원....

라임 판매 증권사·CEO 징계 결론날까…오늘 3차 제재심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증권사들과 전·현직 최고경영자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어....

이날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와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 앞서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

한국 투자자, 미국 대선 전후로 해외주식 계속 샀다 한국경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 전후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해외주식 매수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조정장을 매수 기회로 보고 적극 매수에 나섰다는 얘기....

지난 6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 투자자들은 3억9859만달러를 해외시장에서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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